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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산종합건설 박병주 대표(74, 관사장학회 부회장)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관
사장학기금’ 1억원을 쾌척했다. 

□ 서울대는 2017년 2월 13일(월) 오후 3시 성낙인 총장과 박병주 대표를 비롯해 
관사장학회 이기례 회장·김경애 총무, 서울대 사범대 김찬종 학장 등 주요 인사
가 참석한 가운데 감사패 전달식을 개최한다.

□ 박병주 회장은 “처음 장학회 모임에 갔을 때 어색하지 않게 반겨준 서울대 사
범대 교수님들의 환대가 인상적이었다”며 “평소에도 장학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모임을 통해 조금이나마 내가 도울 수 있겠다 생각했고, 개발도
상국 학생들과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취지에 깊이 공감
했다”고 말했다. 또한 “관사장학회 장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각자 자신의 
나라에 돌아가 우리나라처럼 풍요로운 사회를 만드는 인재로 자라길 바란다”고 
바람을 전했다.

□ 성낙인 총장은 “관사장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각별한 지역 사랑과 기업이익
의 사회환원으로 나눔의 실천을 보여주신 대표님의 장학기금은 학생들이 지성
과 품성을 겸비한 선한 인재로 성장하도록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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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산종합건설 박병주 대표는 관사장학회 부회장으로 지난해 6월에 이어 이번에 
추가로 관사장학기금 1억원을 기부하며 서울대 발전을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
다.

 
□ 관사장학회는 ‘관악구와 서울대 사범대를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뜻으로 2015년 

10월 관악구에 거주한지 30년 넘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했다. 장학회는 
이기례 회장(70)을 비롯해 관악구 노인복지회장, 미용협회장, 前관악구 의원 등 
주민 3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장학금은 당시 장학회 설립을 도왔던 사범대측
의 제안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외국인 유학생 등에게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관사장학회는 장학기금뿐만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무료 의료 서비스 제
공, 원룸 제공 등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